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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여섯 분의 임직자가 세워집니다. 한 분은 이미 안수를 받

았기에 안수식은 다섯 분만 합니다. 원래 우리 한울림교회는 임

직식을 소박하게 치릅니다.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족식과 

임직자 간증마저 생략하니 간소하기 그지 없습니다. 절차가 간

소하다고 해서 그 의미도 간소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비록 

소박하게 행하는 임직식이지만, 그 의미는 그 어떤 화려한 임직

식보다도 큽니다.  

 

하나님께서 한울림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임직의 준엄함을 

잊지 않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더불어 성도들은 이들

을 위해 계속 기도로 후원하며 동역하기를 기대합니다.  


